
 

무엇을 하나 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소년궁전개건정형과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당에서 오늘날 모든것이 풍족하여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그토록 중시하고 

선차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밀고나가는것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새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때문에 우리 당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할수 있는것을 다하고 무엇을 하나 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해주자는것이라고. 

일군들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응당한 수준에서 받들지 못한 죄스러움에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학생소년궁전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대한 

정서교양과 사회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외교육교양거점이라고 하시면서 

도에 하나밖에 없는 학생소년궁전을 중앙과 차이가 없게 똑같이 꾸리고 

아이들의 재능도 중앙에서와 똑같이 키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리여 수도에서 살든 

지방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산골마을에서 살든 똑같이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복받은 

세대가 또 어디에 있으랴. 

이날 일군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으신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